
ORIGINAL ARTICLE ISSN 1225-9330 (Print) | ISSN 2288-4955 (Online)

J Korean Acad Nurs Adm (간호행정학회지) Vol. 27 No. 3, 169-180
https://doi.org/10.11111/jkana.2021.27.3.169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임상간호사의 

경험과 고충 분석: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중심으로

지현주 1  · 임아름 2 · 이승은 3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대학원생 ․ 세브란스병원 간호사1,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대학원생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김모임 간호학연구소 조교수3

Exploring Nurses’ Experience and Grievance: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using a Social Networking Service

Ji, Hyunju1 · Lim, Arum2 · Lee, Seung Eun3

1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Staff Nurse, Severance Hospital
2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3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Mo-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urpose: To describe clinical nurses’ experience and grievance in an online community using a co-occurrence network 
and topic modeling. Methods: We analyzed posts from Nurscape, which is the largest online community for nurses 
in Korea. After extracting posts using web scrapping, text preprocessing was done to detect nouns. In a visualization 
phase,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and latent dirichlet allocation-based topic modeling were applied. Results: 
A total of 13,200 posts were analyzed. The co-occurrence network’s core keywords were newly graduate nurse, 
general ward, career, turnover, and grievance. The topic modeling showed four topics: (1) ‘Clinical practice-related 
difficulties’ described clinical hardships, such as the heavy workload of nurses; (2) ‘Concerns about resignation’ 
incorporated keywords asking for advice on resignation; (3)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employment/reemployment’ 
focused on the working conditions or working climate of a specific hospital; and (4) ‘Organizational action call’ captured 
the voices urging organized actions to improve nurses’ work environment. Conclusion: Clinical nurses share 
experiences through the online community and seek advice or information and urge organizational action. 
Professional nursing organizations should identify and deal with problems that nurses are currently fac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policy direction of nurs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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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가 근무하는 임상 현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

에서 엄격한 정확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업무적 특성은 간호사

에게 높은 수준의 긴장감과 업무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1]. 더

불어, 3교대 근무,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간호사는 

쉽게 소진된다[1,2]. 또한 의료계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는 간호

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더해 태움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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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된다[1]. 국내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60.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79.4%가 직무 중 폭언, 부정적인 

압력,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되었다[3]. 간호사들이 

근무 현장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

사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는 간호사들이 솔직하고 자유

롭게 발언하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의

견 제시가 필요한 문제 상황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문하

지 않으며, 이는 조직침묵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4]. 조직

침묵은 간호사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낮추고 이직 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간호 조직 문제의 규명을 저해하여 결과적으

로는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4]. 

간호사들의 고충을 확인하고 의료 조직 내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 전문직 단체와 병원에서는 고

충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대응 체계

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방

안들은 명확한 문제 상황이 발생한 후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응책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업무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겪

고 있는 고충을 파악하거나 그들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전략

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간호사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

과 고충은 소수의 간호사에게 국한된 경험이라기보다 다수에

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3] 간호사들이 자

유로운 분위기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에 대

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작성하

며 정보를 생성하는 플랫폼이다[5].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

티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접근성이 수월해지고 활용도

가 높아져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비슷

한 직종이나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5]. 다수의 대중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

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으로 자신의 경험과 고충을 토

로하는 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으며[6], 이 과정에서 타

인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5].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익명성은 이용자들이 동질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소통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6].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조직에서는 온

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을 격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간호협회에서 개설한 비공개 온라인 커

뮤니티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개인이 겪은 직무 관련 어려

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직장에 대한 정

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7]. 정보 공유를 통한 업

무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마그넷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회비를 납부

한 간호사 회원들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

시킨 사례나 연구 전략, 실무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장으로 이용

된다[8]. 이처럼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는 구성원들이 직무 관련 경험을 자유롭게 발

언할 수 있어, 수직적인 조직문화 내에서 나누지 못하였던 근

무환경 및 직무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국내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실제 간호사가 느끼는 

업무 환경과 조직 분위기 등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욕구

와 근무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충을 토로하고 싶은 욕구가 발

현되고 있다[9]. 대표적인 사례로, 야간 근무 시 환자들이 깨지 

않도록 신발 대신 수면 양말을 착용하라고 지시했던 병원이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간호사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9]. 이러한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수직적이고 경직

된 간호 조직문화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고충 파악을 위한 

유용하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간호사들의 현재 관심사가 반영되는 실시간 자료이

므로 정부나 간호협회에서 정책이나 법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도 주요한 자료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간호사의 고충을 탐색한 연구는 질적연구방

법을 사용한 연구들로 직장 내 괴롭힘[10], 도덕적 고뇌[11] 등 

업무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한정되었으며, 질적연구의 특성 상 

참여자의 수가 적어 다수의 국내 간호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

는 업무 중 고충에 대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간호

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댓글을 텍스트 분석방법으로 토픽 모델링을 이용해 분석한 연

구[12]가 한 편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

힘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종합하는데 의의가 있었지만 간호사

들의 경험이나 고충 자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간호사들이 토로한 업무 관련 경험

과 고충을 주제의 제한 없이 탐색한 후 확인된 내용들의 상호 

연결성 및 주요 토픽을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방법을 적용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계 내부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근무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연구의 결과를 간호사들의 근

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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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ta analysis process of this study.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중심으로 국내 임상간호사의 경험

과 고충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일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동시 출현 네트워크와 

토픽 모델을 구성하여 임상간호사들의 경험과 고충을 탐색하

는 계량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2. 연구진행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사들의 경험과 고충을 탐색하기 위

해, 국내 최대 규모의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너스케입

(https://www.nurscape.net)」을 연구의 자료원으로 선정하

였다. 「너스케입」은 국내 간호사/간호학생 약 33만 명이 가입

되어 있는 커뮤니티로서, 해당 사이트는 간호사 면허번호와 학

생증을 인증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원가입된 이

용자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열람 및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사이트의 메뉴 중 ‘일상 이야기’ 게시판은 특정 주제에 대

한 제한 없이 간호사/간호학생 누구나 개인적인 경험을 게시

하고, 읽고, 답글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기능의 메뉴이므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게시

글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진행절차는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을 이용한 게시

글 데이터 추출, 텍스트 정제, 그리고 시각화의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Figure 1).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너스케입」 

‘일상 이야기’ 게시판에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

까지 게시된 글을 파일로 추출하였다. 총 13,644건의 게시글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간호학생이 작

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게시글 419건과 운영자가 업로드 한 공

지와 이벤트성 글 25건을 제외하고 최종 13,200건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텍스트 정제 과정에서는 약어나 용어 등을 검토하고 

불용어 사전을 구축한 뒤, 데이터를 토큰화(tokenization)하여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단계에서는 동시 출

현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였다. 

1) 자료 추출 및 정제　

본 연구의 자료원은 웹 스크래핑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먼

저, 2019년 8월 21일에 R version 3.6.2의 rves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온라인 커

뮤니티에 게시된 글의 제목과 내용, 게시일, 조회수에 해당하

는 html 자료를 추출하여 총 13,644건의 게시물을 저장하였다. 

다음으로 간호사가 작성한 게시글만 추출하기 위해, 2인의 연

구자가 ‘학생’, ‘휴학’, ‘SN’, ‘국가고시’, ‘복학’, ‘실습’, ‘학년’, 

‘편입’, ‘학점’, ‘자기소개서’, ‘방학’, ‘졸업’과 같은 키워드가 포

함된 글을 검색한 후 연구 회의를 통해 학생이 작성한 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운영자가 작성한 공

지 및 운영규정, 이벤트성 글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 후 제외하

는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총 13,200건의 게시

글을 선정하였다. 

게시글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명사를 추출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특성 상 키워드 뒤에 조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고 

어미의 변화가 다양하여 품사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구분하는 

방법이 적절하기 때문이다[13]. 명사 추출을 위하여 자료원의 

구두점과 숫자를 제외한 후 형태소 분석기를 통하여 품사를 구

분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특성 상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많고 의학용어나 약어가 혼재되어 있어 형태소 분

석 결과가 부정확하게 도출되었고, 해당 결과를 분석에 이용하

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진은 tidytex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전체 자료원을 어절 단위로 분리하고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

으로 키워드를 정제하여 명사 형태를 추출하였다. 전처리 과정

에서 의견 일치가 필요한 사항은 5회의 연구 회의를 거쳐 원 게

시글을 검토하며 결정하였다.

키워드 정제 과정에서 ‘대병’, ‘프셉’, ‘OS’ 등의 약어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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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프리셉터’, ‘정형외과’ 등의 정식 명칭으로 수정하였으

며,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같은 의미의 키워드들은 연구자 2인

이 합의를 거쳐 1개의 키워드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수선생

님’, ‘수간호사’, ‘파트장’이라는 키워드는 모두 ‘수간호사’로 

수정하였고 ‘수술실’, ‘수술방’, ‘OR’ 등의 키워드는 ‘수술실’로 

통일하였다. 또한 Bi-gram 분석을 통하여 연달아 함께 쓰이는 

키워드들을 확인한 후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복합명사의 형태

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신규’, ‘간호사’가 연달아 함께 쓰인 

경우에는 ‘신규간호사’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

로 dplyr 라이브러리의 anti_join 함수를 통해 불용어 사전을 

구축하여 의미가 없는 키워드들을 제거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합의된 불용어 사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13] 본 연구에서

는 3인의 연구자가 회의 과정을 거쳐 불용어 사전을 구축하였

다. 불용어 사전에는 ‘나’, ‘너’, ‘우리’ 등의 인칭 대명사와, 문맥 

상 특별한 의미를 더하지 않는 ‘오늘’, ‘요즘’, ‘정도’ 등이 포함

되었으며, 추출된 키워드에 대해 빈도 분석을 수행했을 때 키워

드의 출현 빈도가 다른 키워드보다 2배 이상 높아 모든 분석 결

과에서 최상위에 제시되는 ‘병원’, ‘일’, ‘간호사’는 본 연구에 

포함되는 게시글의 공통적인 키워드라고 생각되어 불용어 처

리하였다.

2) 동시 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생성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은 한 문서에서 자주 함께 쓰이는 

키워드일수록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로 수행된다[14]. 

텍스트 분석법 중 자주 사용되는 엔그램 분석의 경우 인접한 키

워드들의 관계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같은 문서에서 빈번히 함

께 출현하는 키워드라도 서로 연달아 쓰이지 않으면 그 키워드

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문서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들 간의 상관

관계 확인을 위해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노

드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관계(link)로 구성되는데, 각 노드는 

키워드를 의미하며 연결 관계는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

다. 키워드 간 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각 키워드는 

점으로, 키워드 간 연결 관계는 선으로 도식화되며 두 키워드가 

함께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선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난다[14]. 

모든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할 경우 너무 많

은 노드와 연결 관계로 의미 해석이 어려워지므로 분석에 포함

할 노드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15]. 본 연구에서

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노드의 범위를 결정하는 탐색적 

접근법을 이용하여[15] 의미 해석에 적절한 범위로 판단되는 

150회 이상의 연결 관계가 있는 키워드들로 분석 범위를 제한

하였다. 연구진은 문서 내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들의 관계와 

거리 계산을 위해 widy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자료를 가로 

행렬로 변환한 후 pairwise_count 함수로 분석을 시행하였고,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행렬을 생성한 후 ggraph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3)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문서 모음(corpus)을 비슷한 의미 구조를 가

진 자연스러운 무리들로 나누어 숨겨진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16].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

델링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법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를 이용하였다. 먼저, 키

워드들의 빈도 파악을 위해 전처리가 완료된 자료원을 문서-용

어 행렬(Document-Term Matrix, DTM) 구조로 변환하였다

[16]. DTM 구조는 각 행에 문서가, 열에 키워드가 배치된 행렬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게시글이 문서가 되고 게시글 전체가 

문서 모음이 되었다. 게시글에 속한 키워드들을 LDA 함수를 

통해 토픽 별로 분류하고, 키워드가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인 

beta 값을 구하였다[16]. 토픽의 개수는 연구자의 추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토픽 수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토픽 개수의 근거에 대한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13,14].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1인과 간호학을 전공 중인 박사과

정생 1인, 석사과정생 1인이 3회의 연구 회의를 통해 토픽의 개

수를 결정하였다. 토픽의 개수를 3개에서 8개까지 다르게 조정

하며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고, 키워드가 가장 겹치지 않고 토픽 

간의 경계가 명확한 토픽의 개수인 4개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

후 3회의 추가적인 회의를 통하여 각 토픽의 다빈도 키워드들

이 포함된 인용문을 검토하고 토픽명을 ‘임상 업무와 관련된 

고충’, ‘사직에 관한 고민’, ‘취업/재취업을 위한 정보 수집’, 

‘조직적 행동 촉구’로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적 행동 촉

구’라는 토픽은 초반에 ‘정책적 요구’라고 명명하였으나, ‘대한

간호협회’, ‘면허’, ‘교육’ 등의 키워드나 관련된 인용문이 정책

에만 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조직적 행동 촉구로 변경하

였다. 

이후, 구축한 모델의 평가를 위해 토픽의 개수에 따른 복잡

성(perplexity) 수준을 분석하였다. 복잡성이란 모델의 통계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복잡성 수준이 낮을수록 모델의 적

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17]. 하지만 토픽의 개수가 많아질

수록 설명력이 높아지며 복잡성 수준이 점차 낮아지게 되어, 

연구자가 해석이 가능한 토픽의 개수 내에서 복잡성 수준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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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High-frequency Keywords in Social Networking 
for Nurses

Rank Keyword n

1 Career 3,246
2 Newly graduate nurse 2,919
3 Patient 2,785
4 General ward 2,346
5 Payment 2,178
6 Grievance 2,142
7 Working hour 2,082
8 Resignation 1,925
9 Monthly salary 1,752

10 Night shift 1,566
11 Years of experience 1,514
12 Study 1,504
13 Turnover 1,469
14 Information 1,384
15 Bullying 1,338
16 Being hired 1,309
17 Interview 1,288
18 Home 1,266
19 Annual salary 1,130
20 Working climate 1,118
21 Work 1,094
22 Night shifts only 1,065
23 Age 1,037
24 Applying 1,015
25 Off-duty 1,013
26 Preparation 1,003
27 Attendance 1,001
28 Clinical practice 952
29 Operation room 910
30 Outpatient 906
31 Nurse manager 890
32 Operation 824
33 Doctor 814
34 Issue 812
35 Intensive care unit 797
36 Recommendation 788
37 Advice 734
38 Dialysis department 726
39 Handover 722
40 Job announcement 689
41 Full-time job 679
42 Official 657
43 Bedside nursing 656
44 Work schedule 632
45 Reason 615
46 Department 614
47 Long-term care hospital 614
48 Day shift 610
49 Shiftwork 603
50 Phone call 595

만하게 감소하는 구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의 개수를 2~9개로 설정하였을 때의 복잡성 수준을 막대 그래

프로 시각화하여 복잡성 수준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토픽의 개

수를 확인하였고, 이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토픽의 개수와 비

교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하였다(IRB No. Y-2019-0061). 연구진은 「너스케입」 운영자

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수집하려는 자료의 범위에 대해 설

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전체 공개로 작성된 게시글을 대상으로 글의 제목, 내용, 게시

일, 조회수를 추출하여 다운받았으며, 이용자의 ID나 이름 등

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모두 다빈도 키워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게시글의 내용 중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병원 이름 및 부서 등)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결과

1. 다빈도 키워드 추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총 13,200개

였다.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명사만 추출한 결과, 명사 15,094

개가 1회부터 3,246회까지 각기 다른 빈도로 도출되어 총 

258,975회 추출되었다. 그 중 가장 다빈도로 출현한 키워드는 

‘경력’, ‘신규간호사’, ‘환자’, ‘병동’, ‘급여’, ‘고민’, ‘근무시간’, 

‘사직’, ‘월급’, ‘나이트’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빈도 키워드를 

1순위에서 50위까지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하여 다빈도로 동시 출현하

는 노드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개의 노드가 네트워크로 도식

화되었다(Figure 2). 다양한 키워드들과 높은 연결 관계를 나

타내며 네트워크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노드는 ‘신규간호

사’, ‘병동’, ‘경력’, ‘이직’, ‘고민’이었다. 그 중 ‘신규간호사’는 

‘병동’, ‘환자’, ‘태움’, ‘사직’, ‘입사’, ‘고민’, ‘경력’과 300회 이

상 동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동’은 ‘환자’, ‘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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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occurrence network of high-frequency keywords in social networking for nurses.

300회 이상의 연결 관계를 보여 굵은 선으로 연결 관계가 표시

되었다. ‘경력’은 ‘이직’, ‘고민’과 400회 이상 동시 출현하여 가

장 굵은 선으로 도식화되었으며, ‘고민’은 ‘조언’, ‘사직’과 200

회 이상의 연결 관계를 보였다.

3. 토픽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다빈도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네 가지 토

픽으로 분류하고, 각 토픽의 상위 30개 키워드를 표로 나타내

었다(Table 2). 이후, 각 토픽이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를 검토

하여 네 가지 토픽을 ‘임상 업무와 관련된 고충’, ‘사직에 관한 

고민’, ‘취업/재취업을 위한 정보 수집’, ‘조직적 행동 촉구’로 

명명하였다. 본 토픽 모델에 대한 통계적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

해 토픽의 개수에 따른 복잡성 수준을 확인한 결과, 토픽이 2개

에서 4개로 증가할 때까지는 복잡성 수준이 가파르게 감소 추

세를 보이다가, 5개 이후부터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하였다(Figure 3).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토픽 모델을 

분류한 4개가 타당한 분류임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토픽은 ‘환자’, ‘수술’, ‘병동’, ‘근무시간’, ‘나이트’ 

등의 키워드가 다빈도 순으로 포함되었으며, 직접 간호 등 간호 

업무와 관련한 고충이 주를 이뤄 ‘임상 업무와 관련된 고충’으

로 명명하였다.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중략) 수술하는 환자 받고, 정규

시간 투약, 활력징후와 혈당 측정하고 새로 입원하는 환

자 받고... (중략) 환자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면 보람이 

느껴지다가도 일이 너무 벅차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

쳐서 퇴사해버리고 싶어요.(게시글 674번)

정형외과 병동이지만 비뇨기과와 내과 환자도 있는 병

동입니다. 평일에 입퇴원이 10명이 넘고 이브닝 때는 밥

도 못 먹고 일합니다. 수술에, 입퇴원에... 다른 병원도 이 

정도인가요? 다들 밥은 먹을 수 있나요?(게시글 8,306번)

두 번째 토픽에서는 ‘신규간호사’, ‘사직’, ‘경력’, ‘고민’, ‘태

움’ 등의 키워드가 다빈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직을 유발하

는 업무 환경에 대한 토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직에 관한 고

민’으로 토픽명을 설정하였다. 

저는 대학병원 4개월 차에 접어드는 신규간호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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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pic Modeling Analysis of Keywords in Social Networking for Nurses

Rank

Clinical practice-related 
difficulties

Concerns about 
resignation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re)employment 

Organizational 
action call

Keyword β Keyword β Keyword β Keyword β
1 Patient 0.0439 Newly graduate 

nurse
0.0349 Career 0.0259 Korean Nurses 

Association
0.0091 

2 Operation 0.0135 Resignation 0.0250 Monthly salary 0.0226 Issue 0.0069 

3 General ward 0.0118 Career 0.0183 Payment 0.0214 Law 0.0068 

4 Working hour 0.0106 Grievance 0.0163 Information 0.0190 Continuing nursing 
education

0.0058 

5 Night shift 0.0092 Bullying 0.0150 Interview 0.0182 License 0.0058 

6 Doctor 0.0086 General ward 0.0137 Annual salary 0.0160 Doctor 0.0057 

7 Handover 0.0078 Study 0.0117 Night shift 0.0142 Work 0.0052 

8 Bedside nursing 0.0070 Turnover 0.0117 Night shifts only 0.0135 Working hour 0.0051 

9 Vein 0.0068 Age 0.0114 Applying 0.0121 Education 0.0049 

10 Injection 0.0064 Being hired 0.0113 Years of experience 0.0118 License activation 0.0048 

11 Medication 0.0063 Clinical practice 0.0093 Working climate 0.0111 Nursing 0.0047 

12 Day shift 0.0061 Years of experience 0.0083 Off-duty 0.0111 Necessity 0.0046 

13 Caregiver 0.0061 Nurse manager 0.0077 Grievance 0.0107 Payment 0.0045 

14 Prescription 0.0060 Department 0.0075 Working hour 0.0105 Comments 0.0041 

15 Attendance 0.0058 Attendance 0.0075 Outpatient 0.0099 Petition 0.0040 

16 Nursing record 0.0053 Advice 0.0059 Job announcement 0.0097 Certification 0.0040 

17 Hospitalization 0.0052 Working hour 0.0057 Home 0.0093 Workforce 0.0037 

18 Charge nurse 0.0051 Stress 0.0056 Turnover 0.0081 Bullying 0.0036 

19 Nurse manager 0.0049 Adaptation 0.0054 General ward 0.0080 Submission 0.0036 

20 Get off work 0.0049 Home 0.0051 Full-time job 0.0076 Improvement 0.0033 

21 Medical test 0.0049 Payment 0.0047 Preparation 0.0075 Research 0.0033 

22 Director of a hospital 0.0044 Intensive care unit 0.0047 Dialysis center 0.0075 Joining 0.0032 

23 Fluid 0.0041 Peer 0.0046 Part-time job 0.0072 Book 0.0032 

24 Evening shift 0.0040 Co-worker 0.0045 Contract worker 0.0072 Phone call 0.0031 

25 Operation room 0.0039 Preparation 0.0045 Recommendation 0.0072 Recruitment 0.0031 

26 Newly graduate nurse 0.0038 Mistakes 0.0045 Operation room 0.0071 Healthcare provider 0.0031 

27 Clinic 0.0037 Work schedule 0.0044 Seoul 0.0069 Job 0.0030 

28 Room 0.0037 Working climate 0.0043 Study 0.0069 Graduate school 0.0030 

29 Home 0.0036 Workplace 0.0042 Shiftwork 0.0066 Disagreement 0.0030 

30 Orthopedics 0.0036 Myself 0.0041 Work 0.0064 Employee 0.0029 

다. 어떻게든 일 년을 버티려고 했는데, 어제 11시간 일을 

하고 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하려 마음

을 먹었습니다.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했습

니다. (중략) 제가 사직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은 아니

겠죠?.(게시글 3,572번)

그만 둬야 할까요? (중략) 2교대인데 앉을 시간도 별로 

없고 오프 수는 3교대랑 비슷합니다. (중략) 몇 시간 더 일

하는 게 별 것 아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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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Perplexity plot of topic modeling with different numbers of topics.

신규간호사 때도 종합병원에 들어갔다가 태움과 업무 강

도에 힘들어서 나왔던 것인데 (중략) 고민이 너무 많습니

다.(게시글 1,073번)

세 번째로 도출된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경력’, ‘월급’, ‘급

여’, ‘정보’, ‘면접’ 등으로 취업이나 재취업을 위해 특정 병원

의 근무조건이나 부서의 분위기를 질문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

다. 이에, 본 키워드를 포함하는 토픽을 ‘취업/재취업을 위한 

정보 수집’으로 설정하였다.

요즘 병원 정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병

원 경력 있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찾고 있는

데요. A병원 어떤가요? 정보가 많지 않네요. 조언 부탁드

려요.(게시글 30번)

종합병원 병동 3년, 종합병원 인공신장실 2년 경력 있

는데 (중략) 너무 바쁜 곳은 이제 가고 싶지 않아서 병상 

작은 곳 알아보는데, 제 연차에 실수령액이랑 업무 강도 

등 알고 싶습니다.(게시글 12,069번)

마지막 토픽은 ‘대한간호협회’, ‘문제’, ‘법’, ‘보수교육’, ‘면

허’ 등이 다빈도 순으로 추출되어,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본 토픽

을 ‘조직적 행동 촉구’로 명명하였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 고충 사례를 조사하고 있어

요. 아래 내용이 간호사 인권침해 예시들이에요. 근로계

약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인사 관련 ① 근로계약(17조-근

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 ② 부당한 해고 

․ 징계 ․ 인사 이동의 제한(23조-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

계, 인사이동을 한다.), ③ 노동시간(50조-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 ④ 강제근로(7조-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한다.) (중략) ⑩ 기간제법 8조, 

파견법 21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동종 유사

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임금, 복리

후생 등)를 한다. (중략)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사례 

작성 가능합니다.(게시글 1,586번) 

우리 간호사들은 매 순간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합

니다.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의료 사고가 일어나죠. 

(중략) 대한간호협회에서 근무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

력해주세요. (중략) 신규간호사와 재입사 간호사 교육도 

제대로 시켜줘서, 바로 투입시킨 뒤 멍청하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투입되기 전에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환경이 필요해요. 입사했는데 책임과 의무가 너무 과

중해서 환자한테 해가 될까 무서워요. (중략) 우리도 법을 

바꾸고 도움도 받고 싶은데, 너무 힘들게 매일 번아웃되

며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요.(게시

글 2,5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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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

하여 다빈도로 토로 되는 간호사들의 경험과 고충을 탐색하였

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경험 및 고충을 탐색하는 연구는 주로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해왔다[10,11]. 이러한 연구방법은 깊이 

있는 결과는 도출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특정 주

제와 특정 대상자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축적되는 

방대한 자료원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수많은 간호사

들이 특정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작성한 게시글을 분석에 활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너스케입」의 경우 특정 

협회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근무 여부

나 소속에 관계없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모든 간호사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선별적으

로 접속할 수 있는 공식적인 커뮤니티인 미국간호협회[7]나 마

그넷 온라인 커뮤니티[8]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개방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축적된 방대한 자료는 기존 연구에서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의 간호사의 경험을 반영하므로, 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이 높다는 큰 이점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신규간호사’, ‘병동’, ‘경력’, ‘이직’, ‘고

민’이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 관계가 높은 핵심 키워드로 확인

되었으며, 토픽 모델링 결과 ‘임상 업무와 관련된 고충’, ‘사직

에 관한 고민’, ‘취업/재취업을 위한 정보 수집’, ‘조직적 행동 

촉구’라는 4가지 토픽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토픽인 임상 업무와 관련된 고충에서는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추출되었다. 그 중

에서도 ‘직접 간호’, ‘정맥’, ‘주사’, ‘투약’, ‘처방’ 등 직접 간호

와 관련된 키워드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업무들을 

나열하며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토로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간

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2018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간호인력 근무 여건에 관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교대근무 간호사의 67.8%가 하루 평균 60분 

이상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86.2%의 간호사가 15분 미

만의 식사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

준인 16.3명에 달하여[2]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과도한 

간호 업무량이 간호의 질을 낮추고 간호사의 주사침 자상을 높

이며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보고되었

으며[18], 9개국의 3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입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015년 

미국간호협회에서 발표한 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

는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직접 간호 제공자, 교육

자, 관리자, 연구자, 정책 개발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0].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은 간호사가 근무시간 내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간호사들의 업무 시간

에 따른 역할 수행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임상 실

무 수행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이 너무 높아, 교육자나 협력

자, 리더, 연구자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는 시간이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21]. 간호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들을 간호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재조정이 요

구된다[2]. 

두 번째 토픽은 ‘사직’, ‘고민’, ‘태움’, ‘이직’ 등 사직과 관련

된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2019년 병원간호사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8개월

에 불과하며, 특히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45.5%에 이

른다[22]. 이로 인해, 임상 현장은 지속적인 간호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사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

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 ‘낮은 임금’, ‘인간관계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난다[2]. 즉, 간호사의 사직을 야기하는 원인이 개

인의 의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직적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1,2].

세 번째 토픽인 취업/재취업을 위한 정보 수집에서는 ‘경

력’, ‘월급’, ‘나이트킵’, ‘오프’ 등 간호사 근무환경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다빈도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이는, 경제적 요인과 

업무 강도가 간호대학생의 직장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도출되었던 중국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3]. 또한 

‘면접’, ‘정보’, ‘지원’ 등 구직 준비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빈

도로 포함되어, 구직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

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경력’, 

‘연차’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남으로써, 구직 준비가 

신규간호사만이 아니라 경력직 간호사에게도 관심도가 높은 

주제임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유휴 간호사들은 직장

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재취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제공해

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적합한 직장을 선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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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활용된다[24]. 본 연구결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각 직

장, 부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어 간호사들의 

취업 과정을 돕는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간호인력 취업교

육센터를 운영하며 취업/재취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

고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있지만[2], 기본적인 정보에 그쳐 진

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25]. 온라인 커

뮤니티라는 비공식적 소통 채널을 통해 취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취업/재취업 과정에

서 구체적인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대한간호

협회나 정부 측의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 토픽인 ‘조직적 행동 촉구’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간호계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의 게시글이 포함되었다. 다빈도 키워드에는 ‘필요성’, ‘댓글’, 

‘청원’ 등의 키워드들이 함께 도출되어, 간호계 사안들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거나 의견을 모으려는 모습이 드러났다. 조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문

직 고유의 특성이다[26]. 더 많은 목소리가 모아지면 강력한 힘

을 지닐 수 있으므로[26],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 전문직 단체에

서는 정책의 방향성 설정함에 있어 간호사들의 여론을 파악하

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

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사직률 등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간호사 1명의 사직은 약 US $88,000의 사

회적 비용을 수반할 뿐 아니라[27],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은 간

호 업무의 숙련도를 저해하고 업무량을 가중시켜 잠재적으로 

더 많은 사직을 유발한다[28]. 즉, 과중한 업무량과 간호사 사

직이 계속 반복되며 악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이 순환고리 내에

서 간호사 개인들은 사직과 재입사를 반복하게 된다. 이 순환

고리를 단절시키고 건강한 간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

호 인력 문제에 대한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 간호사의 

경험과 고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부적절한 보상, 과중한 

업무 등이 주요 업무 스트레스로 도출되었으며, 업무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재직 의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29]. 간호사

의 재취업 경험을 탐구한 질적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재취업 

후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극복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이거나 더 나은 조건의 근무지를 물색하면서 

전문직으로 끝까지 남고자 하였다[24].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

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재직의도 또는 재취업한 간호사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특정 대상자들에 국한된 결과만을 확인하였

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와 주제의 제한 없이 간호사의 

보편적인 경험과 고충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국내 간호사가 겪

고 있는 경험과 고충에 대해 폭넓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결과는 간호사가 겪는 임상 업무와 관련된 고충이 사직에 대

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사직 후 더 나은 조건으로 재취업하고자 

병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많은 간호사가 모이

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고충의 

해결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간호사의 조직

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와 다른 점

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특정 집단에 의해 의도된 내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5].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동질성을 느껴 적

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6]. 이러한 의사소통에 기반하여 

축적되는 게시글들은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쉽게 나누지 

못해 파악하기 어려운 경험 및 고충에 관한 좋은 자료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원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

질 필요성이 있다. 임상 현장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간호사들이 최근 경험하는 고충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개

선되어야 하는 근무 여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개선책

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

티 게시글을 분석할 때는 온라인 커뮤니티 자료원이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 별로 

특성이 달라 이용자의 특성이 편향될 수 있다. 「너스케입」의 

경우, 회원들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일상 게시판 외에도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선배 간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게

시판 등이 운영되고 있다[2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당 온라

인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회원들이 특정 목적이나 성향을 지니

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익명성으로 인해 자료

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극적인 소재나 부정적인 이야

기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9]. 셋째, 계속해서 축적

되는 방대한 자료의 양으로[30] 인하여 소수의 의견은 분석 결

과에 드러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자료

의 특성 상 줄인 말이나 신조어, 비속어 등이 많이 포함되어 연

구자가 정련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활발한 소통 창구로 활용되는 온라인 커뮤

니티를 분석하여 국내 간호사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경험과 고충을 범주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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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인들의 관계에 기반한 자료가 축적되

기 때문에[5],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하는 것은 간호

사들의 소통 방식과 정보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에 효과적

인 방법이다[5,6].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

뮤니티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임상 업무와 관련된 고충’, ‘사직

에 관한 고민’, ‘취업/재취업을 위한 정보 수집’, ‘조직적 행동 

촉구’라는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커

뮤니티 게시판이 임상 업무에 대한 경험을 토로하고 정보를 공

유하며 정책적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

호사 대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

다. 첫째, 각 병원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간호사

들이 경험과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너스케입」은 대규모의 간호 인

력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각 병원에서 활용한다면 병원 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거나 업무의 세부적인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나 조언이 간호사의 실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데

이터가 지니는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

뮤니티 상의 의사소통이 실제 현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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